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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3.� 15.(수)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8길�7,�더불어민주당�3층�법률국

담당자� :�법률국�김현나�부장(02-2630-0037)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감사, 사전 기획 시나리오에 짜맞춰진 감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접수

접수�일시� :� 2023년�3월� 15일(수)� 11:15� /�접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김승원, 양부남)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감사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짜맞춰진 감사였다고 판단하여, 당시 공공기관감

사국장으로서 감사실무를 총괄했던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하는 감사의 기본

원칙과, 「공공감사기준」 및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감사자세

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의 기본원칙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감사자세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정성을 견지’하며 ‘객

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미리 감사의 결

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에 짜맞추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감

사의 기본원칙과 감사자세에 위반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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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0일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재감사를 위해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본격적인 재감사가 착

수되기도 전에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 즉 감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추어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유병호 사

무총장이 직접 작성해 감사팀에 하달한 다수의 문건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

다. 또한 그 문건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이 정해둔 결론과 다른 진술을 하

는 산업부 장관을 ‘쓰레기’라고, 산업부 국장을 ‘걸레’라고 모욕하는 표현까지 기

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행태는 감사의 기본원칙과 감사자세를 정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감사원 공무

원 행동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감사원법이 정하는 감사원 감사의 근본 임무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이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업무를 ‘사냥’에 빗대며 미리 시나리오를 정하

고 그에 짜맞추는 감사를 강행하며, 자신이 정해둔 결론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감사원의 근본 임무에도 위배되는 감사권 남용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러한 감사권 남용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